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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물리치료 인식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자립개설에 관한 의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

남지역 물리치료사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현재의 근무처 및 소속여건,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카이제곱검정의 빈도분석을, 자립개설에 관한 연구는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순준 a는 0.05로 선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물리치료에 대한 흥미도는 남자가 52.2%

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기능력 발전에 대해 종합병원이 32.8%로 의원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개설

에 대한 찬반의견은 83.4%가 찬성하였고, 자립개설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이론 및 임상 치료기술 습득

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설 분야는 근골격계 물리치료가 45.2%, 자립개설 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의사의 의식 39.7%로 나타났다. 자립개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적인 이론 및 임상치료기술을 습

득하고, 물리치료사와 의사간의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물리치료 관련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며,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에 대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키워드 : 물리치료사, 직업만족도, 자립개설, 경남지역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uggest basic data required to improve the awareness of physical therapy and 
examine physical therapists' awareness of the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physical therapy clinics. To do so, 175 
physical therapists in Gyeongnam areas were surveyed.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10.0, and their current workplace, working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were analyzed using chi 
square distributions. The awareness of independent establishment was analyzed using the Excel program.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a) in this study was set at 0.05. Their interest in physical therapy was surveyed by gender, 
and 52.2% of males showed interest, higher than that of female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ose who work in 
general hospitals with self-development was 32.8%,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work in clinics. To the question 
about independent establishment, 83.4% agreed to independent establishment, and 57.5% answered that the first 
thing to do before independent establishment is acquiring professional theoretical knowledge and clinical treatment 
skills. In terms of the areas of establishment, 45.2% answered physical therapy for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39.7% answered that the awareness of doctors is the biggest obstacle to independent establishment. It will be 
necessary to ensure physical therapists acquire professional theoretical knowledge and clinical treatment skills and 
to improve awareness between physical therapists and doctors.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departments related 
to physical therapy need to be unified as a four-year course, and the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physical 
therapy clinics is required to be legalized. 

Key Words : Physical Therapist, Job satisfaction, Independent establishment, Gyeongnam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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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물리치료사는 보건의료전문직으로서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

거나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많은 업무를 수향하여야 하

며,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물리치

료사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업무의 질, 종사의욕,

사명감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1] [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보다 부족할 뿐만 아

니라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업무

량, 보수, 복지시설 등에서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3] [4] [5].

그러므로 개인은 동기나 능력에 맞는 근무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개인의 능력이 근무환경을 감당하

기 어려울 때 직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스트

레스는 직무 만족감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환자에게

양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

게 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근무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6] [7]

[8] [9] [10].

그러나 물리치료사들은 과다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복지시설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환자

에게 양질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물

리치료사가 환자에게 효율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최적의 근무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

과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조직의 일원으

로서 대접 받고 있다는 만족감과 긍지가 생겨나야 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자립개설을 허용하여 자유경쟁을 통한 의료소비

자의 권익 보장이 의료계의 권리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11] [12] [13].

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산업재해 및 교통

사고 등으로 인하 신체장애자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며,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의 전반

적인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물리치료사의 질적 향상

과 인력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14] [15] . 그러

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로 의료 재활전문

인력에서 물리치료사의 수는 환자 수에 비해 터무니없

이 부족하고, 환자의 부담도 증가되었다. 따라서 물리치

료사에 대한 자립 개설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의 건강보

험료는 물론, 환자들의 직접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

로 추정된다 [16] [17] [18].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의 특수성과 물리

치료사의 직무에 보다 잘 부응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와 자립개설에 대한 인식정

도를 조사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물리

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8년 2월 5일에서 2월16일까지 경남지역

의 종합병원, 병원, 일반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

사 2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하여 설문작성요령을 정확히 숙지시킨 후 설문지를 회

수하는 방식으로, 무응답 25부를 제외한 175부를 회수하

였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87.5%였다. 회수한 175부를 중

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 및 자립개설에 관한 연구를

조사하기 위해 선행연구자들 [1] [8] [19]의 설문지를 바

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설문지 문

항은 일반적 특성 6문항, 현재의 근무처 및 소속여건 7

문항, 직무만족도 16문항, 자립개설 10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3.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현재의 근무처 및 소속여건,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카이제곱검정의 빈도분석을, 자립개설에

관한 연구는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

의순준 a는 0.05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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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항목 구분 빈도(N=175) 구성비(%)

성별
남 69명 39.4%

여 106명 60.6%

결혼유무
미혼 118명 67.4%

기혼 57명 32.6%

최종학력

전문대졸 111명 63.4%

4년제대졸 37명 21.1%

대학원졸 이상 25명 15.4%

근무처

종합병원 67명 38.2%

병원 68명 38.9%

의원 40명 22.9%

경력

1년이하 28명 16%

2~10년 117명 66.9%

10년이상 30명 17.1%

1일 근무시간

5시간 1명 0.6%

7시간 38명 31.7%

8시간 71명 40.6%

9시간 52명 29.7%

10시간 13명 7.4%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물

리치료사 중에서 연구시점 현재 경남 부산권 지역의 종

합병원, 병,의원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인

구사회학적인 특성, 근무환경,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여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과 자립개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 175명 중 남자는 69명으로 39.4% 여자는

106명으로 60.6%로 나타났다. 결혼유무는 67.4%로 기혼

32.6%보다 많았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63.4%로 가

장 많았으며, 4년제대졸은 21.1%, 대학원졸업 이상은

15.4%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처는 병원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이 38.2%, 의원이 22.9%순으로 나타

났다. 경력은 2~10년이 66.9%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

상이 17.1%, 1년이하가 16%로 가장 적었다(Table 1).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 40.6%로 가장 많았고, 8시간

이 31.7%, 9시간 이상이 37.1%를 차지하였다(표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성별에 따른 물리치료에 대한 흥미도를 보면 매우그

렇다가 남자가 52.2%, 여자가 23.6%로 나타났고, 통계학

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동료직원들 사이의 협

조성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높다가 남자는 20.3%,

여자가 14.2%로 남자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치료와 관련된 사항을 동료

들과의 상의정도를 보면 매우 그렇다가 남자가 21.7%,

여자가 24.5%로 나타났지만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다가 남자가 4.4%, 여

자가 6.6%, 타 직종 친구들에 비한 보수에 대한 만족도

는 남자가 7.3%, 여자가 7.6%로 여자가 더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앞으로 물리치료

업무의 지속 유무에 대해 그렇다가 남자는 75.4%, 여자

가 66%로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학적 검정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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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성별N(%)

p
남 여

흥미도

매우그렇다 36명(52.2%) 25명(23.6%)

그렇다 14명(20.3%) 52명(49.1%)

X²=4.312

P=0.038

보통이다 15명(21.7%) 23명(21.7%)

그렇지않다 4명(5.8%) 5명(4.7%)

매우그렇지않다 0명(0%) 1명(0.9%)

협조성

매우높다 14명(20.3%) 15명(14.2%)

X²=0.000

P=0.993

높다 35(50.7%) 61명(57.6%)

보통이다 15명(21.7%) 28명(26.4%)

낮다 5명(7.3%) 2명(1.9%)

동료들과

상의정도

매우그렇다 15명(21.7%) 26명(24.5%)

X²=1.148

P=0.284

그렇다 26명(37.7%) 40명(37.7%)

보통이다 17명(24.6%) 31명(29.3%)

그렇지않다 7명(10.1%) 7명(6.6%)

매우그렇지않다 4명(5.8%) 2명(1.9%)

보수의

적절성

매우그렇다 3명(4.4%) 7명(6.6%)

X²=0.100

P=.752

그렇다 13명(19.8%) 13명(12.3%)

보통이다 23명(33.3%) 50명(47.2%)

그렇지않다 26명(37.7%) 27명(25.5%)

매우그렇지않다 4명(5.8%) 9명(8.5%)

타직종과 비교

보수만족도

매우그렇다 5명(7.3%) 8명(7.6%)

X²=0.856

P=0.355

그렇다 14명(20.3%) 23명(21.7%)

보통이다 21명(30.4%) 43명(40.6%)

그렇지않다 23명(33.3%) 24명(22.6%)

매우그렇지않다 6명(8.7%) 8명(7.6%)

물리치료 업무의 지속

유무

그렇다 52명(75.4%) 70명(66%)
X²=2.320

P=0.128
아니다 12명(13.4%) 21명(19.8%)

아직아무생각없다 5명(7.3%) 15명(14.2%)

표 3. 결혼유무에 따른 직무만족도

Table 3.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marital status

항목 구분
결혼 유무N(%)

p
미혼 기혼

보수

매우그렇다 8명(6.8%) 2명(3.5%)

X²=0.208

P=0.649

그렇다 18명(15.3%) 8명(14%)

보통이다 44명(37.3%) 29명(50.7%)

그렇지않다 37명(31.4%) 16명(28.1%)

매우그렇지않다 11명(9.3%) 2명(3.5%)

타직종과의 월급

매우그렇다 11명(9.3%) 2명(3.5%)

X²=0.104

P=0.748

그렇다 23명(19.5%) 14명(24.%)

보통이다 43명(36.4%) 21명(36.8%0

그렇지않다 31명(26.3%) 16명(28.1%)

매우그렇지않다 10명(8.5%) 4명(7%)

장기적으로

할 생각

그렇다 84명(71.2%) 38명(66.7%)
)X²=0.082

P=0.775
아니다 20명(16.9%) 13명(22.8%)

아직아무생각없다 14명(11.9%) 6명(10.55)

표 2.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도

Table 2.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exes

3. 결혼 유무에 대한 만족도

결혼 유무에 따른 직무 만족도는 기혼과 미혼 두

군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조사하였다. 현 근무처에서 받

는 보수만족도는 매우그렇다가 기혼이 3.5%, 미혼이

6.8%로 미혼이 기혼보다 더 만족한다고 나타났고, 타

직종 동료들에 비해 현재 내가 받는 월급에 대한 만족

도 또한 매우 만족한다가 기혼이 3.5%, 미혼이 9.3%로

미혼이 기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 유한 차이

는 없었다. 앞으로 물리치료업무의 지속 유무에 대해

그렇다가 기혼이 66.7%, 미혼이 71.2%로 미혼이 기혼보

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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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최종 학력에 따른 직무만족도

Table 4. According to a middle school education, job satisfaction

항목 구분
최종학력

P
대학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 졸업

보수

매우그렇다 9명(8.1%) 0명(0%) 1명(3.7%)

X²=0.159

P=0.690

그렇다 15명(13.5%) 9명(24.3%) 2명(7.4%)

보통이다 45명(40.5%) 14명(37.8%) 14명(51.9%)

그렇지않다 32명(28.8%) 12명(32.4%) 9명(33.3%)

매우그렇지않다 10명(9%) 2명(5.4%) 1명(3.7%)

타직종과의

월급비교

매우그렇다 12명(10.8%) 0명(0%) 1명(3.7%)

X²=0.005

P=0.942

그렇다 20명(18%) 8명(21.6%) 9명(33.3%)

보통이다 41명(36.9%) 15명(40.5%) 8명(29.6%)

그렇지않다 28명(25.2%) 11명(29.7%) 8명(29.6)

매우그렇지않다 10명(9%) 3명(8.1%) 1명(3.7%)

4. 최종학력에 대한 직무 만족도

최종학력에 대한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에

전문대졸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제대졸이

37.8%, 대학월졸이 51.9%로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또한 타직종 동료들에 비해 현재 받는 월급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에 전문대졸이 36.9%, 4년제대졸이

40.5%, 대학원졸이 29.6%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 4).

현 근무처에서 받는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

족한다에 병원이 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합병

원이 1.5%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현 근무처의 복지시설에 대한 만

족도는 매우 만족한다에 종합병원이 16.4%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일반의원이 2.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통계학적 검정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4).

5. 근무처에 대한 직무 만족도

근무처에 대한 직무 만족도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3개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기능력발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다에 종합병원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과 일반의원은 2.9%로 가장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동료직원

들 사이의 친밀감과 협조성은 매우그렇다에 종합병원

16.4%, 의원의 22.1%, 병원이 7.5%로 가장 낮게 나타났

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동료들과의 상의에 대

한 만족도는 매우 그렇다에 의원이 30.9%, 병원 26.5%,

종합병원이 13.4%로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p<.05). 의사와 물리치료사간의 팀워크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의원이 20.6%, 종합병원 17.9%, 병원

10%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실의 배치와 활동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

다에 종합병원이 16.4%로 가장 높게았고, 의원이 2.9%

로 가장 낮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치료용 기자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다에

병원이 12.5%로 가장 높았고, 의원이 10.3%로 가장 낮

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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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근무처N(%)

P
종합병원 병원 의원

자기능력발전

매우그렇다 22명(32.8%) 5명(2.9%) 2명(2.9%)

X²=19.222

P=0.000

그렇다 25명(37.3%) 17명(42.5%) 27명(39.7%)

보통이다 15명(22.4%) 12명(30%) 23명(33.8%)

그렇지않다 4명(6%) 5명(12.5%) 14명(20.6%)

매우그렇지않다 1명(1.5%) 1명(12.5%) 2명(2.9%)

동료들과

협조성

매우그렇다 11명(16.4%) 3명(7.5%) 15명(22.1%)

X²=0.899

P=0.343

그렇다 38명(56.7%) 23명(57.5%) 35명((51.5%)

보통이다 13명(19.4%) 13명(32.5%) 17명(25%)

그렇지않다 5명(7.5%) 1명(2.5%) 1명(1.5%)

동료들과 상의정도

매우그렇다 9명(13.4%) 11명(27.5%) 21명(30.9%)

X²=9.804

P=0.002

그렇다 27명(40.3%) 14명(35%) 25명(36.8%)

보통이다 18명(26.9%) 11명(27.5%) 19명(27.9%)

그렇지않다 7명(10.5%) 4명(10%) 3명(4.4%)

매우그렇지않다 6명(9%) 0명(0%) 0명(0%)

의사와 협동

매우그렇다 12명(17.9%) 4명(10%) 14명(20.6%)

X²=0.623

P=0430

그렇다 20명(29.9%) 13명(32.5%) 15명(22.1%)

보통이다 21명(31.3%) 17명(42.5%) 18명(26.5%)

그렇지않다 11명(16.4%) 4명(10%) 16명(23.5%)

매우그렇지않다 3명(4.5%) 2명(5%0 5명(7.4%)

보수와 적절성

매우그렇다 1명(1.5%) 4명(10%) 5명(7.4%)

X²=5.782

P=0.016

그렇다 9명(13.4%) 3명(7.5%) 14명(20.6%)

보통이다 27명(45%) 18명(45%) 28명(41.2%)

그렇지않다 23명(34.3%) 11명(27.5%) 19명(27.9%)

매우그렇지않다 7명(10.5%) 4명(10%) 2명(5%)

복지시설

매우그렇다 11명(16.4%) 3명(7.5%) 2명(2.9%)

X²=19.202

P=0.000

그렇다 26명(38.8%) 6명(15%) 9명(13.2%)

보통이다 16명(23.9) 17명(42.5%) 27명(39.7%)

그렇지않다 12명(17.9%) 10명(25%) 25명(36.8%)

매우그렇지않다 2명(3%) 4명(10%) 5명(3.4%)

활동공간의

편리성

매우그렇다 11명(16.4%) 6명(15%) 2명(2.9%)

X²=4.285

P=0.038

그렇다 25명(37.3%) 8명(20%) 25명(36.8%)

보통이다 14명(20.9%) 14명(35%) 20명(29.4%)

그렇지않다 16명(23.9%) 8명(20%) 16명(23.5%)

매우그렇지않다 1명(1.5%) 4명(10%) 5명(7.4%)

기자재

매우그렇다 8명(11.9%) 5명(12.5%) 7명(10.3%)

X²=0.203

P=0.652

그렇다 17명(12.5%) 7명(17.5%) 17명(25%)

보통이다 26명(38.8%) 18명(45%) 28명(41.2%)

그렇지않다 15명(22.4%) 10명(25%) 12명(17.6%)

매우그렇지않다 1명(1.5%) 0명(0%) 4명(11.9%)

표 5. 근무처에 따른 직무 만족도

Table 5.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lace of work

6. 근무 경력에 대한 만족도

경력에 따른 직무 만족도는 1년 미만, 1~10년, 10년 이

상의 3개 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기능력발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다에 경력 10년 이상이 36.7%로

가장 높앗고 1년 미만이 10.7%로 가장 낮았지만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물리치료에 대한 기술이

환자치료에 잘 이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에 경

력 10년 이상이 40%로 가장 높았고 1년 미만이 14.3%로

가장 낮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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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근무 경력N(%)

P
1년 미만 1˜10년 10년 이상

자기능력발전

매우그렇다 3명(10.7%) 15명(12.8%) 11명(36.7%)

X²=0.421

P=0.516

그렇다 14명(50%) 47명(40.2%) 8명(26.7%)

보통이다 7명(25%) 39명(33.3%) 4명(13.3%)

그렇지않다 4명(14.3%) 13명(11.1%) 6명(20%)

매우그렇지않다 0명(0%) 3명(2.6%) 1명(3.3%)

환자에게

적용

매우그렇다 4명(14.3%) 15명(12.8%) 12명(40%)

X²=5.205

P=0.023

그렇다 7명(25%) 49명(41.9%) 11명(36.7%)

보통이다 15명(53.6%) 40명(34.2%) 2명(6.7%)

그렇지않다 2명(7.1%) 13명(12.1%) 5명(16.7%)

보수

매우그렇다 3명(10.7%) 6명(5.1%) 1명(3.3%)

X²=1.354

P=0.245

그렇다 5명(17.9%) 18명(15.4%) 3명(10%)

보통이다 12명(42.9%) 47명(40.2%) 14명(46.7%)

그렇지않다 6명(21.4%) 36명(30.8%) 11명(36.7%)

매우그렇지않다 2명(7.1%) 10명(8.5%) 1명(3.3%)

타 직종과의

월급비교

매우그렇다 3명(10.7%) 9명(7.7%) 1명(3.3%)

X²=0.234

P=0.628

그렇다 9명(32.1%) 18명(15.4%) 10명(33.3%)

보통이다 9명(32.1%) 44명(37.6%) 11명(36.7%)

그렇지않다 5명(17.9%) 36명(30.8%) 6명(20%)

매우그렇지않다 2명(7.1%) 10명(8.5%) 2명(6.7%)

항목 구분
근무시간(N(%)

P
5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근무시간

매우그렇다 1명(100%)
2명

(15.4%)

16명

(22.5%)
3명(5.8%) 2명(5.3%)

X²=33.882

P=0.000

그렇다 0(0%)
2명

(15.4%)

26명

(36.6%)

17명

(32.7%)
3명(7.9%)

보통이다 0(0%)
9명

(62.9%)

25명

(35.2%)

18명

(34.6%)

10명

(26.3%)

그렇지않다 0(0%) 0(0%) 3명(4.2%)
9명

(17.3%)

17명

(44.7%)

매우그렇지

않다
0(0%) 0(0%) 1명(1.4%) 5명(9.6%)

6명

(15.8%)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다에 경력 1년 미만이

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년 이상이 3.3%로 가장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현재 내가 받는 월급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다에 경력 1년 미만이 10.7%로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이 3.3%로 가장 낮았지만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6).

표 6. 근무 경력에 대한 직무 만족도

Table 6. Work experience for job satisfaction

7.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그렇다에 8시간 근무자

가 22.5%로 가장 높았고 10시간이 5.3%로 가장 낮았으

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내가 받

는 보수가 나의 노력에 비교해 볼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

는 것에 대한 질문에 매우그렇다에 8시간 근무자가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시간이 0%로 가장 낮

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앞으로 물리치료

업무의 지속유무에 대해서는 10시간이 81.6%로 가장 높

았고 7시간이 38.5%로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학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7).

표 7. 근무시간에 따른 직무만족도

Table 7.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work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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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매우그렇다 0(0%)
1명

(7.7%)
6명(8.5%) 4명(7.7%) 0명(0%)

X²=1.006

P=0.316

그렇다 0(0%)
1명

(7.7%)

11명

(15.5%)

10명

(19.2%)

5명

(13.2%)

보통이다 1(100%)
10명

(76.9%)

26명

(36.6%)

19명

(36.5%)

17명

(44.7%)

그렇지않다 0(0%)
1명

(7.7%)

20명

(28.2%)

18명

(34.6%)

15명

(39.9%)

매우그렇지

않다
0(0%) 0명(0%)

8명

(11.3%)
1명(1.9%) 1명(2.6%)

장기적으

로

할생각

그렇다 0(0%)
5명

(38.5%)

57명

(80.3%)

29명

(55.8%)

31명

(81.6%)

X²=1.290

P=0.256
아니다 1(100%)

5명

(38.5%)
7명(4.9%)

17명

(32.7%)
3명(7.9%)

아직아무

생각없다
0(0%)

3명

(23.1%)
7명(9.9%)

6명

(11.5%)

4명

(10.5%)

항목 구분
찬반유무N(%)

찬성 잘모르겠다 반대

개절이유

경재성 16명(11%) 4명(16%) ·

독립성 18명(12.3%) 0명(0%) ·

자기발전 14명(8%) 7명(28%) ·

전문성강화 95명(65.1%) 14명(56%) ·

기타 3명(2.1%) 0(0%) 4명(2.3%)·

반대이유

이론적 지식부족 · · 1명(25%)

치료기술부족 · · 1(25%)

의사와관계개선 · · 2(50%)

먼저해야할일

전문적인이론

및 기술습득
84명(57.5%) 13명(52%) ·

학제의4년제통일 10명(6.8%) 3명(6.8%) ·

사회적분위기 34명(23.3%) 6명(24%) ·

의사와관계개선 16명(11%) 3명(12%) ·

기타 2명(1.4%) 0명(0%) ·

개설분야

근골격계 66명(45.2%) 16명(64%) ·

신경손상 59명(40.4%) 6명(24%) ·

소아 16명(11%) 1명(4%) ·

8. 자립개설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인식도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175명 중 찬성 146명으로 83.4%, 잘 모르겠다

는 25명으로 14.3%, 반대는 4명으로 2.3%가 나타났다.

자립개설을 찬성한 사람들 중 그 이유는 물리치료의 전

문성 강화가 65.1%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성 12.3%, 경

제성 11%, 자기발전 8%순으로, 기타가 2.1%로 가장 낮

았다. 자립개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전문적인

이론 및 임상 치료기술 습득이 57.5%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분위기 조성 23.3%, 의사와의 관계개선 11%, 학

제의 4년제 단일화 6.8% 순으로 나타났다.

개설분야는 근골격계 물리치료가 45.2%로 가장 높았

으며, 신경손상 물리치료 40.4%, 소아 물리치료가 11%,

스포츠 물리치료 2.1%, 산부인과 및 흉부 물리치료

0.7%순으로 나타났다. 자립개설시 운영에 대한 자신감

은 보통이다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있다 35%, 매

우 자신있다 21.2%, 자신없다 4.8%순으로 나타났다.

자립개설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의사의 의식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물리치료사의 의식 29.5%, 물리

치료사의 수준 26%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몇 년 뒤

자립개설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5~6년이 26.7%로 가

장 높았으며, 7~8년이 26%, 9~10년이 23.3%, 3~4년

15,8%, 11년이상 8.2%순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물리치료사들의 자립개설에 대한 인식도

Table 8. Awareness of the opening of their independence, a physical therap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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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 1명(0.7%) 0명(0%) ·

산부인과 1명(0.7%) 0명(0%) ·

스포츠 3명(2.1%) 2명(8%) ·

자신감

매우자신있음 31명(21.2%) 2명(8%) ·

자신있음 51명(35%) 2명(8%) ·

보통 54명(37%) 8명(76%) ·

자신없음 7명(4.8%) 4명(16%) ·

걸림돌

물리치료사의식 43명(29.5%) 10명(40%) ·

물리치료사수준 38명(26%) 3명(12%) ·

의사의의식 58명(39.7%) 8명(32%) ·

기타 7명(4.8%) 4명(16%) ·

자립개설하는데

걸리는시간

3～4년 23명(15.8%) 3명(12%) ·

5～6년 39명(26.7%) 7명(28%) ·

7～8년 38명(26%) 3명(12%) ·

9～10년 34명(23.3%) 5명(20%) ·

11이상 12명(8.2%) 7명(27%) ·

IV. 고 찰

본 연구는 대한 물리치료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물

리치료사 중에서 현재 연구시점의 경남, 경남지역의 종

합병원, 병원, 의원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 175명을 대

상으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조사

하여 근무조건이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직무만족

을 향상시키고자 실시하였다. 또한 현 물리치료사들의

자립개설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수준과

의식향상을 도모하여 미래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자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 중 60.6%, 기혼

67.4%, 전문대졸이 63.4%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대졸

은 21.1%, 대학원졸업 이상은 15.4%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처는 병원이 38.9%, 경력은 2~10년이 66.9%, 1일 근

무시간은 8시간이 40.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배현정(2008) [20], 이충휘와 어경흥(1986) [21]

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안소윤과 김종순(2005)

[22]의 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도와 직장 애착을 비교한

연구결과에서 성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 조사연구에서는 남자가 52.2%, 여자가 23.6%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이한기와 박선일(2013) [9]의 결

과와 비슷하였다. 또한 이형수 등(2005) [23]의 지식기

술 적용의 항목에서 남자가 28.3%, 여자 14.2%로 남자

가 여자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근무처의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배현정

(2000) [20]의 연구결과 ‘만족하지 않는다’가 50.8%로 가

장 많았고, ‘만족한다’ 23%, ‘잘 모르겠다’ 21.3%순으로

많은 치료사들이 복지시설 및 근무환경에 대하여 불만

족 한다고 보고 하였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잘 모르겠

다’가 34.3%로 가장 높았고, ‘만족하지 않는다’ 33.1%,

만족한다 32.6%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직업 가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일반 의원이 35%로

가장 높고, 병원은 8.3%로 가장 낮게 보고 하였다. 본 조

사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기술습득과 4년제로의 학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18], 경남지역

물리치료사들도 이같은 점들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차 물리치료사의 보수만족도

는 3.3%, 타직종과의 급여비교만족도 역시 3,3%로 매우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21]의 결과와도 비슷하였다.

자립개설에 대한 찬반 의견은 이한기(2004) [8]에 연

구 결과에 의하면 정말그렇다가 47.7%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83.4%의 찬성률을 보여 15년만에 큰 찬

성율을 나타내었다. 찬성의견 중 개설이유에 대하여 물

리치료의 전문성 강화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7] [9] [21], 본 연구에서도 물리치료의 전문성 강화가

6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설 운영시의 자신감은

65.1%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한기(2004) [8]의 40%보

다 휠씬 높게 조사되었다.

졸업 후 몇 년뒤에 자립개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5~6년이 26.7%, 7~7년 26%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한

기(2004) [8]의 9~10년이 31.8%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

고 있는데, 10여년이 흐른 사이 물리치료사들의 자립개

설 욕구가 높여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리치료사의 자

립개설에 앞서 해야할 일로서 학제개편과 실력배양을

들고 있는데 [25], 본 연구에서도 전문적인 물리치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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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습득과 학제 일원화를 꼽고 있는 점은 비슷한 경향이

었다.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의 자질향상과 함께 신기술 도입으로 시대의 변화와 요

구에 맞도록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습득이 필요할 것이

며 , 학제를 선진국과 같이 4년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자립개설의 법제화에 대하

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물리치료사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물리치료 발전을 위한 비젼을 제시하는 노력도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자들이 어떤 모집단에서

확율적으로선정하는과정을거친표본들이아닌경남지

역 일부 병원에서만 조사대상자들을 선정하였으므로 전

체 물리치료사들로서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자립개설 추

진에 있어 중요한 해결점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며 자립

개설의 이유와 당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경남지역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물리치료에 관한 인식정도를 조사함으로써 물리치료 인

식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과 선진복지로 가는 길목에서 물리치료의 자립개설

에 관한 의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남지역 물리치료

사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성별에

따른 물리치료에 대한 흥미도에서 남자가 52.2% 만족하

는 것으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기능력 발전에 대

해 종합병원이 32.8%로 의원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환자치료에 있어 물리치료 기술이 적절한가에 대

해 근무경력 10년 이상이 40%를 차지하였다.

2. 자립개설에 대한 찬반의견 결과 찬성이 83.4%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견 중 개설이유에서 물리치료

의 전문성 강화가 6.1%, 자립개설 시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일은 전문적인 이론 및 임상 치료기술 습득이 57.5%,

개설 분야는 근골격계 물리치료가 45.2%, 개설 운영 시

자신감은 보통이다가 37%, 자립개설 시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의사의 의식 39.7%, 졸업 후 몇 년 뒤 자

립개설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견은 5~6년이 26.7%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자립개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들의 전

문적인 이론 및 임상치료기술을 습득하고, 물리치료사

와 의사간의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물리치료 관련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하고 물리치료사

의 자립개설에 대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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